
5. 민사신탁 소득세 누가 부담하나

아버지로부터 상가건물을 신탁 받았을 경우 상가건물에서 나온 소득은 누가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까?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하고 수익자 아버지가 되는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상가 임대소득의 소득세 신고 납부는 누가 하여야 할까?

소득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되어 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규정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세법 상 소득의 구분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

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가를 신탁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상가를 매각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가 매각 소득의 수익자는 양도소득세

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상 신탁소득금액의 계산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

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야 하고 신탁 재산의 수익의 귀속 여부는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였

을 때의 상황에 따라 귀속을 결정해야 한다.

신탁이익의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고 소득의 구분은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

여야 하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구분 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법상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